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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중인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7.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의사소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은 재무관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긍정적 재무관리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무적 자기효능감 증진과 활발한 재무의사소통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공동체 수준의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financial communication on the impact that financial self-efficacy of young adults has on thei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50 participants aged 19～34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nd the date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7.0 and AMOS 23.0.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self-efficacy of young adults was found to positive affect financial communication. Second, the financial self-efficacy of young adults was found to positively affect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ird,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young adults positively affect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urth,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young adul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lf-efficac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nancial self-efficacy and that opportunities for active financial communication must be structurally provided to promote positiv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in young adults.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se attempts must be understood from the social welfare perspective at the commun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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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청년이 인식하는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미래의 경제 주축으로서 활동할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은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번영을 위해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이지혜·주소현, 2013). 개인의 재무관리행동은 자원 할당 및 최적화,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 재정 전략 수립과 의사 결정,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관리에 필수적 요인으로 평가된다(조혜진·장현주, 2015; 정운영·황덕순, 홍은실, 2002). 일반적 의미에서 재무관리행동은 재무 환경이나 금융 맥락처럼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정 맥락에서 개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인 재무관리역량과 관련된 것이다(장혜원 외, 2014). 재무관리행동의 이러한 일반적 개념은 개인이 특정한 재무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관점(박원, 2022; 김정원 외, 2022)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이·황덕순(2016)은 개인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재무 목표를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무관리행동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인이 스스로 특정한 과제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에 의해 제기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수준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변인으로 널리 인용되는 심리적 변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무적 자기 효능감(Financial Self-efficacy)은 개인이 재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인식하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재무적인 도전과 과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영광·지은구, 2017). 실제로 최근까지 관련 연구들은 개인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정우진, 2018). 따라서 청년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관측하고 논의하는 것은 청년의 재무관리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적,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은 성공적인 청년 재무관리행동의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획득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은 단순히 내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외부적 요인이 개입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신효순·이원령, 2013; 조윤진, 2017; 조혜진·곽민주, 2020)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재무활동과 같이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위의 기저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신효연·홍은실, 2014; 황덕순·정운영, 2001)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인용하면 청년의 재무관리행동은 앞서 기술한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재무의사소통과 같은 외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재무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은 재무관리행동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개입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련 논의들이 제시하는 대체적인 견해이다(류상훈, 2017; 최정원·오세경, 2017). 이러한 논의들은 재무의사소통이 갖는 개념적 성격 즉,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타인과 의견, 감정 및 생각을 나누고 조율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중재적 요인으로서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내적 요인 및 이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으로서 재무의사소통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의 합리적 재무행위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되는 일련의 학문적 담론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변인 간의 관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의 경제적 안정은 사회적 안정과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분배, 재무적 위기 대응능력의 강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의 촉진 등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일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의사소통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은 재무관리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은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 중인 청년에 대하여 표집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편의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표집 된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하고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19～34세 전체 청년이라는 단일표본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모든 설문지에 연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응답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집 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정보
            (N=250)

          
          

        

        
          
            
              	구분
              	요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7
            	22.8
          

          
            	여성
            	193
            	77.2
          

          
            	연령
            	20대
            	130
            	52
          

          
            	30대
            	120
            	48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자
            	137
            	54.8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7
            	2.8
          

          
            	비정규직 근로자 중 프리랜서(자유계약자)
            	13
            	5.2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외(시간제, 단기계약, 대체근로)
            	60
            	24
          

          
            	공공근로/ 자활근로
            	1
            	0.4
          

          
            	무급가족종사사
            	2
            	0.8
          

          
            	실업자
            	16
            	6.4
          

          
            	기타(대학 및 대학원생 등)
            	14
            	5.6
          

          
            	소득
            	100만원 미만
            	32
            	12.8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2
            	4.8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9
            	11.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12
            	44.8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8
            	19.2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
            	6
          

          
            	400만원 이상
            	2
            	0.8
          

        

        

      

      
        3. 연구도구
        
          1) 재무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 재무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Nguyen(2016)이 표준화한 재무적 자기효능감 척도(Financial Self-Efficacy Scale, FSES)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총 4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지출관리, 재무목표, 저축관리, 신용관리로 구분되었으며, 4요인들의 각각의 고유값(eigen value)은 2.004, 2.671, 2.713, 1.833으로 나타났다. 분산 설명력은 70.92% 이며 KMO수치는 .917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lett's test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ronbach's α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들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모델이 전체 변동성 70.92%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문항인 지출관리 요인의 ‘2. 나는 청구서를 제때 낼 수 있다’와 재무목표의 ‘6. 나는 금융사기를 인식하고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관리의 ‘9. 내가 세운 재무계획을 지킬 수 있다’ 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2> 
				
            

            
              재무적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문항
                	지출관리
                	재무목표
                	저축관리
                	신용관리
                	공통성
                	Cronbach's α
              

            
            
              	1. 나는 잘못된 지출과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784
              	.385
              	-.003
              	.073
              	.768
              	.708
            

            
              	3. 나는 부채 상환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621
              	.221
              	.346
              	.172
              	.584
            

            
              	4. 나는 좋은 지출 결정을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692
              	.022
              	.374
              	.277
              	.696
            

            
              	5. 나는 어려운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334
              	.615
              	.136
              	.455
              	.715
              	.876
            

            
              	7. 나는 안정적 미래를 위해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163
              	.828
              	.262
              	.281
              	.860
            

            
              	8. 나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19
              	.826
              	.303
              	.211
              	.866
            

            
              	10.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79
              	.506
              	.428
              	.130
              	.600
            

            
              	11. 나는 미래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약간의 돈을 따로 저축할 수 있다
              	.190
              	.161
              	.723
              	.326
              	.691
              	.799
            

            
              	12. 나는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
              	.156
              	.148
              	.875
              	.101
              	.822
            

            
              	13. 나는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
              	.201
              	.426
              	.588
              	.120
              	.582
            

            
              	14. 나는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50
              	.301
              	.589
              	.246
              	.520
            

            
              	15. 나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적절히 투자할 수 있다
              	.096
              	.345
              	.223
              	.775
              	.779
              	.715
            

            
              	16. 나는 예상치 못한 재무적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250
              	.179
              	.247
              	.762
              	.736
            

            
              	Eigen values
              	2.004
              	2.671
              	2.713
              	1.833
              	　
              	　
            

            
              	총분산
              	70.92
              	 
              	
            

          

          
            
              KMO = .917 Bartlett's test = 1704.385, df = 78, p<.001
            

          

          

        

        
          2) 재무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의사소통 측정 척도는 김정훈(1995)의 재무의사소통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신효연·홍은실(20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재무의사소통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은 6.718로 나타났다. 분산 설명력은 67.18% 이며. KMO수치는 .93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lett's test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90 이상으로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모델이 전체 변동성 67.1%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문항인 ‘10. 재무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을 느낀다’와 ‘11. 금전문제에 대해 대화하다가 싸우기도 한다’ 문항을 제외하였다.

          
            <표 3> 
				
            

            
              재무의사소통 요인분석
            
            

          

          
            
              
                	문항
                	재무 의사소통
                	공통성
                	Cronbach's α
              

            
            
              	1. 재무상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39
              	.704
              	.945
            

            
              	2. 재무계획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72
              	.760
            

            
              	3. 미래의 소득·자산증식 방안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63
              	.744
            

            
              	4. 재무문제 발생 시 극복방법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44
              	.712
            

            
              	5. 재무계획에 대한 의견이 가족이나 친구와 일치한다
              	.732
              	.536
            

            
              	6. 저축태도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11
              	.658
            

            
              	7. 소비지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750
              	.562
            

            
              	8. 재무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86
              	.786
            

            
              	9. 용돈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한다
              	.815
              	.664
            

            
              	12. 가족이나 친구와 돈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770
              	.593
            

            
              	Eigen values
              	6.718
              	 
              	 
            

            
              	총분산
              	67.18
              	 
              	 
            

          

          
            
              KMO = .939 Bartlett's test = 2007.859, df = 45, p<.001
            

          

          

        

        
          3) 재무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재무관리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차경욱(2023)과 이지혜·주소현(2013), 김효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나타났고, 고유값(eigen value)은 2.984로 확인되었다. 분산 설명력은 49.73%로 나타났고, KMO수치는 .779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lett’s test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살펴본 결과 .7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모델이 전체 변동성 60.30%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문항인 ‘1. 소득이 생기면 계획을 세워 지출한다’와 ‘2.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3. 가계부 혹은 금전출납부를 쓰고 있다’, ‘4.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 물품 목록을 작성한다’, ‘5.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6. 대학 졸업 후의 취업·경제활동 계획이 세워져 있다’, ‘7. 용돈 이외의 소득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8. 미래의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 ‘15.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재무관리행동 요인분석
            
            

          

          
            
              
                	문항
                	재무 의사소통
                	공통성
                	Cronbach's α
              

            
            
              	9.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727
              	.513
              	.790
            

            
              	10.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
              	.738
              	.545
            

            
              	11. 재무설계와 재테크 정보에 관심이 많다.
              	.868
              	.753
            

            
              	12. 신문, 인터넷에서 경제뉴스를 관심 있게 읽는다.
              	.793
              	.629
            

            
              	13. 학교·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에 참가한 적이 있다.
              	.643
              	.413
            

            
              	14.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680
              	.462
            

            
              	Eigen values
              	2.984
              	　
              	
            

            
              	총분산
              	60.30
              	　
              	
            

          

          
            
              KMO = .779 Bartlett's test = 460.450, df = 15, p<.001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는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기준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으로써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기준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설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설정된 변인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각각의 변인들의 경로의 유의성과 직·간접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2,000번의 반복 연산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Bootstrapping 표준오차와 신뢰구간 등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해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카이자승(χ2),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kerLewis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1. 정규성 분석
        연구대상자들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으로서의 정규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는–0.44 ~0.04의 범위였고, 첨도는 –0.50~-0.02의 범위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들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 집단으로서의 기준치에 적합하며 정규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05).

        
          <표 5>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왜도, 첨도
            (N=250)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재무적 자기효능감
            	50.01
            	7.97
            	-.13
            	-.29
          

          
            	지출관리
            	11.79
            	2.03
            	-.44
            	-.02
          

          
            	재무목표
            	15.18
            	2.97
            	-.35
            	-.23
          

          
            	저축관리
            	16.23
            	2.54
            	-.22
            	-.32
          

          
            	신용관리
            	6.82
            	1.83
            	-.04
            	-.50
          

          
            	재무의사소통
            	32.12
            	9.35
            	-.35
            	-.32
          

          
            	재무관리행동
            	19.17
            	5.17
            	.04
            	-.47
          

        

        

      

      
        2. 변인간 상관관계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의사소통(r=.42, p<.001), 재무관리행동(r=.54, p<.001)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재무의사소통은 재무관리행동(r=.34, p<.001)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지수가 .70 이하로 각 요인의 개별적 독립을 확인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주요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요인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재무적 자기효능감
            	1
            	　
            	　
          

          
            	재무의사소통
            	.42***
            	1
            	　
          

          
            	재무관리행동
            	.54***
            	.34***
            	1
          

        

        
          
            ***p<.001.
          

        

        

      

      
        3. 모형적합도 분석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각 변인의 요인계수가 유사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χ2통계량, 정규화 χ2 (χ2/df),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GFI, 터커-루이스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홍세희(2000), Hu, & Bentler(1999) 등에 의하면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치는 .60~.80이면 양호한 수준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은 .08이었다. 적합지수(GFI)는 .837, 터커-루이스 지수(TLI)는 .904 그리고 비교적합지수(CFI)는 .916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를 만족하여 전체적인 모형 및 척도의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확인적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검증결과
          
          

        

        
          
            
              	CMIN
              	CMIN/DF
              	RMSEA
              	GFI
              	TLI
              	CFI
            

          
          
            	432.994
            	2.593
            	.080
            	.837
            	.904
            	.916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AVE)값을 확인하였다. 개념 신뢰도는 기준치인 .70 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은 .50이상으로 나타나야 한다(Hayes, & Scharkow, 2013).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 신뢰도 결과는 .70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AVE)값은 재무관리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행동의 경우 조금 부족한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집중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별타당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판별타당성의 검증은 <표-8>과 같이 주요 연구 변인들의 상관계수 값 보다 표기된 값이 커야한다. 분석결과 모든 값이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점수보다 컸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요인을 나타내는 하위요인 및 문항의 계수와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의 척도 및 연구모형에 대한 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결과
          
          

        

        
          
            
              	　
              	　
              	　
              	E
              	S E
              	S.E.
              	C.R.
              	p
              	AVE
              	C.R.
            

          
          
            	저축관리
            	<-
            	재무적 자기효능감
            	1
            	.770
            	
            	
            	
            	.62
            	.87
          

          
            	재무목표
            	<-
            	재무적 자기효능감
            	1.356
            	.893
            	.095
            	14.280
            	***
          

          
            	지출관리
            	<-
            	재무적 자기효능감
            	.743
            	.714
            	.065
            	11.390
            	***
          

          
            	신용관리
            	<-
            	재무적 자기효능감
            	.706
            	.754
            	.058
            	12.110
            	***
          

          
            	재무의사소통3
            	<-
            	재무의사소통
            	1
            	.860
            	
            	
            	
            	.64
            	.95
          

          
            	재무의사소통2
            	<-
            	재무의사소통
            	.966
            	.869
            	.052
            	18.520
            	***
          

          
            	재무의사소통1
            	<-
            	재무의사소통
            	.937
            	.836
            	.054
            	17.240
            	***
          

          
            	재무의사소통4
            	<-
            	재무의사소통
            	.961
            	.839
            	.055
            	17.369
            	***
          

          
            	재무의사소통5
            	<-
            	재무의사소통
            	.675
            	.695
            	.053
            	12.849
            	***
          

          
            	재무의사소통6
            	<-
            	재무의사소통
            	.832
            	.771
            	.055
            	15.031
            	***
          

          
            	재무의사소통7
            	<-
            	재무의사소통
            	.795
            	.701
            	.061
            	13.011
            	***
          

          
            	재무의사소통8
            	<-
            	재무의사소통
            	.975
            	.871
            	.052
            	18.588
            	***
          

          
            	재무의사소통9
            	<-
            	재무의사소통
            	.878
            	.781
            	.057
            	15.355
            	***
          

          
            	재무의사소통12
            	<-
            	재무의사소통
            	.766
            	.726
            	.056
            	13.708
            	***
          

          
            	재무관리행동11
            	<-
            	재무관리행동
            	1
            	.880
            	
            	
            	
            	.42
            	.80
          

          
            	재무관리행동10
            	<-
            	재무관리행동
            	.876
            	.652
            	.081
            	10.885
            	***
          

          
            	재무관리행동9
            	<-
            	재무관리행동
            	.288
            	.382
            	.049
            	5.872
            	***
          

          
            	재무관리행동12
            	<-
            	재무관리행동
            	.839
            	.761
            	.063
            	13.220
            	***
          

          
            	재무관리행동13
            	<-
            	재무관리행동
            	.672
            	.530
            	.079
            	8.480
            	***
          

          
            	재무관리행동14
            	<-
            	재무관리행동
            	.588
            	.538
            	.068
            	8.629
            	***
          

        

        
          
            ***p<.001.
          

        

        

        
          <표 9>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재무적 자기효능감
              	재무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재무적 자기효능감
            	.79
            	　
            	　
          

          
            	재무의사소통
            	.46
            	.80
            	
          

          
            	재무관리행동
            	.64
            	.40
            	.65
          

        

        

      

      
        4. 가설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χ2통계량, 정규화 χ2(χ2/df),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GFI, 터커-루이스 지수(Tucker lewis Index; TL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홍세희(2000)의 연구에 의하면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치는 .60~.80이면 양호한 수준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은 .08이었다. 적합지수(GFI)는 .837, 터커-루이스 지수(TLI)는 .904 그리고 비교적합지수(CFI)는 .916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만족하여 전체적인 모형 및 척도의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CMIN
              	CMIN/DF
              	RMSEA
              	GFI
              	TLI
              	CFI
            

          
          
            	432.994
            	2.593
            	.080
            	.837
            	.904
            	.916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재무의사소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B=.243,p<.001)하였기 때문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므로 (B=.322,p<.0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청년의 주관적 재무의사소통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B=.141,p<.05)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11> 
				
          

          
            경로분석 결과
          
          

        

        
          
            
              	
              	
              	
              	E
              	S E
              	S.E.
              	C.R.
              	P
              	가설검증
            

          
          
            	재무의사소통
            	<-
            	재무적 자기효능감
            	.243
            	.460
            	.037
            	6.652
            	***
            	가설1 채택
          

          
            	재무관리행동
            	<-
            	재무적 자기효능감
            	.323
            	.579
            	.043
            	7.575
            	***
            	가설2 채택
          

          
            	재무관리행동
            	<-
            	재무의사소통
            	.141
            	.134
            	.070
            	2.027
            	*
            	가설3 채택
          

        

        
          
            *p<.05, ***p<.001.
          

        

        

        다음으로 해당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가 관측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 분석
          
          

        

        
          
            
              	독립 및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가설검증
            

          
          
            	재무적 자기효능감
            	→
            	재무관리행동
            	.579**
            	.062*
            	.641**
            	가설4 채택
          

          
            	재무의사소통
            	→
            	재무관리행동
            	.460**
            	-
            	.460**
          

        

        
          
            *p<.05, **p<.01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면, 부분매개 효과이고, 총 효과와 간접효과만 유의하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재무의사소통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본 결과, 총 효과(B=.641, p<.01)와 직접효과(B=.579, p<.01), 간접효과(B=.062, p<.01)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재무의사소통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관계에서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설문지를 사용하여 250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재무의사소통에 정적영향이 있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를 걸쳐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곤(2023)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저축관리, 신용관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자산 증가 요인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필수 외(2015)의 논의에서는 전체 연령에서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긴밀하게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결국, 청년 세대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체적 관심은 청년의 현재와 미래 안정적인 자산 구축을 대비하도록 하는데 기초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무 기반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거나 미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과의 재무관련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조언을 청취하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관련 연구가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신효연·홍은실, 2014; 한가은·김정숙, 2014). 이 같은 맥락에서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인 재무 관련 의사소통 의지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의 성공적인 재무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석봉 외, 2024; 양승철·오태곤, 2020) 등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최근 MZ 세대의 재무지식, 자기효능감, 재무스트레스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재무관리 자기효능감이 재무스트레스는 억제하는 반면 재무관리행동은 강화한다는 점을 논의한 최경욱(202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청년의 재무관리행동은 건전한 재무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 재무목표, 신용, 저축 등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충분 요소와 실행 조치들이 무엇인지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은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특정한 목적을 갖는 의사소통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재무의사소통과 재무관리행동이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임정빈 외, 1995; 한가은, 2015)은 재무의사소통이 재무관리행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이 자신의 재무상태와 미래 재무계획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계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동체적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련 토론회, 멘토링과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장려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지원함으로서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청년의 재무의사소통이 중재된다면 재무관리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높은 재무적 자기효능감은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활발한 재무관련 의사소통은 이를 더욱 촉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77)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주변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이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적인 재무적 환경을 위해서는 청년 개인의 재무적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적 관심과 함께, 활발한 재무관련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확립하고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의 긍정적인 재무관리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적 자기효능감 증대와 재무의사소통 기회의 구조화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란 좁은 의미에서 공동체 구성원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의·식·주, 건강, 의료,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한다(김광병, 2016, 2022). 반면,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는 경제적, 인종적, 성적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서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존속하는데 기여하는 국가와 지역수준 서비스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최웅·이은미, 2023; 김서현·임혜림, 2021)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면 청년의 재무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노력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이 미래 세대로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효능감 강화와 재무의사소통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국가적 담론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이며 표본의 수가 25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표본의 적절성 검토와 성비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 예컨대, 교육수준, 결혼, 소득, 지역 등 통제 변인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를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정된 각 변인의 인과성을 정량적으로 관측하는 양적연구로서 분석 결과의 해석이 표피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의 재무적 자기효능감과 재무관리행동, 재무의사소통 등 관련 변인이 개인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심층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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